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 축도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1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예배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3.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낭독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거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 Psalms 100 (Cev)  

 Shout praises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Be joyful and sing as you come in to worship the LORD! 

You know the LORD is God!  
He created us, and we belong to hi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in his pasture.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as you enter his temple. 

The LORD is good!  
His love and faithfulness will last forever.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When Barnabas got there  
and saw what God had been kind enough to do for them,  
he was very glad. So he begged them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Barnabas was a good man of great faith,  
and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any more people turned to the Lord. 

(Amen)   

1. 2024년 표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마 6:33)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정은효 학생 

   * 특송 : 성원식/정은효/성반석 학생 

3. 이번 토요일(27일) 12:30 pm 새소망 가족모임이 임공석/신영심 

   성도님 댁에서 모입니다.   

4. 성도소식 및 기도제목 나눔  

  *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되길 기도해 주세요.  

    - 몸이 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 조영상, 장석천, 서현석, 이영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러시아의 선교센터 관련 행정취소 소송이 잘 진행되기를…   

    - 장석천 선교사님의 비자가 6월 전 발급되기를….    

  * 캐나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 Bill C-367 및 성경에서 벗어난 법률안들이 취소/개정되기를…,  

  * 러 vs 우, 이 vs 팔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 이스라엘 이란이 전면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길…,     

  * 한국 방문: 편홍범/신유희(5/21 귀국) 황호진/황유택(5/11 귀국) 

  * 미국 방문: 이경미/황서영(5/4 귀국)    

 



 

 
 

 

9. 오늘의 말씀 : ‘바나바 같이 살자!’ 
 

 

◆ 사도행전 11장 19-24절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 Acts 11:19-24 (Cev.) 

Some of the Lord's followers had been scattered  
because of the terrible trouble that started  

when Stephen was killed. They went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but they told the message only to the Jews. 
Some of the followers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started telling Gentiles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Lord's power was with them,  
and many people turned to the Lord and put their faith in him. 
News of what was happening reached the church in Jerusalem. 

Then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4. 찬송 393장, ‘오 신실 하신 주’ 



 

 5.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7. 대표기도: 성원식 학생 

6.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